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교통위원회 정 진 철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

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철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님

들께 「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

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

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주거난

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사업으로 20년간은 집주인이 올

려달라는 높은 전세금 걱정 없이, 자주 이사하는 일 없이, 집을

굳이 사는 일 없이도 안정적으로 시세 80% 이하의 저렴한 전세

금만으로 양질의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

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.



그러나 한국주택토지공사(LH공사)가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을

위해 전국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021년부터 2년간

동결한 것과 달리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공급·관리업무를 수행

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(SH공사)는 집값 및 전세가격 상승을 이

유로 2021년 하반기부터 연장계약 대상 전체 세대에 대해서 일방

적으로 법적 상한선인 5%를 획일적으로 적용·인상하여 입주자들

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.

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개정안은 다음의

내용을 담았습니다.

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가격 조정을 위하여 ▲입주자 대표

▲장기전세주택 소재지 지역구 시의원 ▲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

ㆍ세무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

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▲서울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

4급 이상의 공무원 ▲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

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‘전세가격조정위원회’를 두고 사전에 충

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재계약 시 적용하는 전세가격을 합리적

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
본 의원과 여러 동료·선배의원님들과 함께, 이번 조례개정안을

통해 입주 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서울시 집값 안정에 크게

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

고,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만장일치로 가

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